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2002년 6월 23일 제175호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

지난 6월 23일 24일 양일간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는 제 5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하, 한목협) 전국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수련회에서 국제제자훈련원 원장이자 한목협 대표회장이신 옥한흠 목사님은 마지막 시간에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리더십네트워크는 옥목사님의 강의를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스가랴 4:6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백성들이 처음 시도한 일은 바로 성전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성전건축은 주위민족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왕이 이집트원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한 무거운 세금 역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열심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식어버린 열정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개혁의 열정도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오직 성령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이혼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탐욕으로 이 시대는 괴로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갱신하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와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힘으로 안됩니다. 능으로도 안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3.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는 성령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과 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의 본질에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사역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회적 성결이 없는 교회 단독의 성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립된 은거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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